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인위적 고환율 산업발전에 악 향
한국은행, 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 불러 … 경쟁촉발 정책이 효율적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산업생산에 활력을 불러오지만 장

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병창 과장이 작성한 <환율변동과 노동생산성간 관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3-2003년 제조업의 19개 업종별로 환율변동과 생산성 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장기적으

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균형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는 고환율이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 수입재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신 장비 및 신기술 노하우 도입이 지연되

고 자본방비율이 낮아지며 기업들도 높은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신기술 개발보다는 기존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고급인력의 육성에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게 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이완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진행된 대폭적인 환율하락으로 경쟁이 촉발돼 한계기업의 퇴출과 혁

신 신생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캐나다는 1990년대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전통산업의 기술혁신이 지연돼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물부문의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환율이 기초경제력에 근거해 가급적 시장자율 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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